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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at exploring a general trend of psychological well-being (PWB) of elderly volunteers and analyzing the 

variables which give effects on their PWB. The subjects were two hundred men and women over 60 years old currently 

participating in voluntary service. The data collected from interviewing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x2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are: First, PWB of the elderly is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 

of PWB. Second, the elderly's generativity is positively related to PWB. Family support such as an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PWB. Third, the variables effecting on PWB of elderly volunteers were education level, 

participation frequency, generativity level, and an instrumental support of their family members on it. The lower their educational 

level was, the more frequently they participated in voluntary activity, the higher their generativity level was, and the more 

support given from their family, the higher PWB scores they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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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80세에 육박하는 현

실을 볼 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러 변화가 수반되

는 노인의 적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다(통

계청, 2007). 노년기의 적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는 활동 이론(Activity theory)과 유리 이론(Disengagement 

theory), 그리고 지속 이론(Continuity theory)이 있다. 

Havighurst와 Alberecht(1953)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언

급한 이래 활동 이론은 노년기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령으로 상실된 

역할을 대체할 만한 다른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반

면 유리 이론(Cumming & Henry, 1961)에 따르면 노인은 

신체적 활력의 감퇴와 더불어 모든 사회 활동으로부터 자

발적으로 물러나게 되며 이러한 사회적 유리 과정이 노인

에게 만족감을 높여 준다고 강조한다. 한편 지속 이론

(Atchley, 1971)은 전 생애를 통한 성장 발달의 연속성에 초

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인성적 특징에 의한 노년기 대처와 

적응 과정을 설명한다. 각각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표방하

는 바가 상이할 수 있으나 보다 설득력 있게 수용되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노년기 적응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활동이 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대표적인 사회적 활동으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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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

해 독특한 측면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노인들은 경제 활동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일에서 

벗어나 봉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

리고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쉬

운데 이 활동은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

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자원 봉사 

활동이 자아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

의 삶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미혜, 정진경, 2003; 김

주현, 한경혜, 2001; 이금룡, 2003). 이와 같이 노인의 자원 

봉사 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년기 여가 활용의 주요

한 대안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는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어 

일종의 사회 자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원 봉사 활동이 노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다. McIntosh와 

Danigelis(1995)의 연구에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 증상을 적게 경험하며, 노

인들의 능력과 통제감을 증가시켜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활동 참여 노인과 비

참여 노인간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없으며, 공식적인 

조직에 참여하여 타인을 돕는 것이 노인의 통제감이나 우

울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Krause, Herzog, & 

Baker, 1992)도 있다. 심지어 Longino와 Kart(1982)의 연

구에서는 자원 봉사 활동이 노인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인 자

원 봉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인구의 

50% 이상이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Willigen, 2000).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원 봉사에 관해 여러 변인

들이 이용되어 왔으나 참여 빈도나 활동 종류, 활성화 방

안 등 실태 조사 위주로 노인이 자원 봉사를 하는 근본적

인 이유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충분치 않았던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남을 도우려는 이타적인 동기에서 출발

한다거나, 자기 존재감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여

가 생활의 일부로 간주하는 등의 여러 동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즉,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동인이 무엇인가를 고

려할 때 생성감(generativity)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생성감은 Erikson(1963)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는 

“생산성(productivity)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개념으로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고 보살피는 것이

며, 타인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욕구”로 정의된

다. 그리고 그는 생성감을 “본능적인 충동이나 욕구, 동기

이며 개인차를 보이지만 발달상의 단계로 적응 또는 성숙

의 지표”라 하여, 성인은 책임감 있는 부모, 조언자, 보호

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면서 발달적인 측면에서나 심리적 안녕의 측면에서 이점

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Erikson, 1963). 환언하면 

생성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심리사회적인 구

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결과, 개인과 사회간 연결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감은 개인의 봉사 활동 참

여에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자원 봉사는 단어 자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개인

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하기 힘들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장(Lakey & Cohen, 2000)에서처럼 자원 봉사라는 하나

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증

가된다. 자원 봉사자라는 역할 수행은 일련의 정체성, 긍

정적인 자기 평가 및 통제력과 지배감을 획득하는 기초를 

제공하며, 개인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에게서 받는 사회

적 지지이다.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

인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 결과적으

로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약

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하여 사회 관계망의 축소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함으로써 

노인이 경험하는 소외감 등을 줄이며 생활 사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지지의 기능을 정서적 지

지와 도구적 지지로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족이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에게 이와 같은 지지를 제공

하는 것은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주현, 한경혜, 2001; 한경혜, 1999; Aquino, 

Russell, Cutrona, & Altmaier, 1996). 이러한 결과는 노인

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은 젊은이 못지 않을 

수 있으나 발달상의 쇠퇴가 이전 시기보다 많다는 점에서 

가족의 지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적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선정하여 종속 변인으로 연구

할 것이다. 그리고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의 내적 변인으

로 생성감을, 외적 변인으로 가족의 지지를 포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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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 인해 자

원 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표방하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다수의 자

원 봉사 활동이 포함되므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UN에서도 노년기에 적합한 생산

적인 활동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자원 봉사의 가치 창출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원 봉사를 하는 남

녀 노인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안녕감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상의 목적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어떠한가? 

2) 자원 봉사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자신의 심리적 안

녕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자원 봉사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도구적 지지 정도

와 활동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어

떠한가?

4)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원 봉사 활동 관련 변인, 자원 

봉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 정도가 활동 참

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은 어떠한가? 

Ⅱ. 선행 연구 고찰 

1. 자원 봉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 요인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Campbell, Converse과 Rodgers(1976)는 사회적 지표의 관

점에서 심리내적 상태의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결혼과 가족, 일, 여가, 친구 및 대인 관계, 주거와 

지역 사회, 건강, 단체, 자아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의 만

족도를 요소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

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Ryff와 Keyes 

(1995)는 정서적인 측면만을 위주로 측정하는 기존의 개

념과는 달리, 자아 수용,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표, 타인

과의 긍정적 관계, 환경 숙달, 자율성을 심리적 안녕감의 

여섯 가지 구성 요인으로 언급,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능

을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

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판단

되어 종속 변인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노년기 자원 봉사 활동 

노인의 자원 봉사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

는 기본 변인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성에 관하여는 여성

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거나(Caro & Bass, 1993), 참

여율에 있어 성차는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Herzog, 

Kahn, Morgan, Jackson, & Antonucci, 1989). 연령면에서

는 고령 노인보다는 덜 연로한 노인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Chambré`, 198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개 60대가 주류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윤미혜, 1995). 활동 참여는 건강 상

태와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 건강한 노인이 자원 봉사

를 더 많이 하며, 건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자원 봉

사 참여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aro & Bass, 1993). 한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 활

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자원 봉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Fischer, Mueller, & Copper, 1991). 또한 교육 수

준과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원 봉사 참여율이 높

았으나(Fischer et al., 1991), 소득 수준과 활동 참여가 ∩

자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현, 한경

혜, 2001).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많이 참여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mbré`, 1984).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을 기본 변인으로 포

함하여, 자원 봉사 활동과 노인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되고 있다. Willigen(2000)은 자원 봉사 활동이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 증가에 기여하는가의 여부와 노인 

중에서도 청노인과 노노인이 경험하는 자원 봉사 활동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노노

인이 청노인보다 생활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자신의 

건강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지각하였다고 한

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이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론적 

설명과 노인 자원 봉사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연구에 치

중해 있다. 최근에는 자원 봉사 활동의 동기, 자원 봉사 

활동의 지속 및 만족 요인, 노인 자원 봉사 활동과 생활 

만족감 또는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하고 있

다(김미혜, 정진경, 2003; 김주현, 한경혜, 2001; 이금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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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자원 봉사 활동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참여 노인이 활

동 과정에서 자신이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가치감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김주현과 한경혜(2001)의 연구

에서는 노인들의 자원 봉사 활동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참여 집단 노인이 비참여 집단 노인

들보다 자아 존중감 수준이 높았다. 봉사 활동 참여 노인

은 자원 봉사 활동 보상과 가족의 지지를 상당히 높게 지

각하고 있었으며, 봉사 활동에서 보상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 존중감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혜와 정진경(2003)은 활동 이론에 근거하여 자원 

봉사 활동이 노인의 생활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는데, 활동에 투입한 시간 양보다는 봉사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활동에 대한 지지, 관심 등 질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자원 봉사 모집 전략

에 관한 연구(이금룡, 2003)에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경제

적 상태가 좋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 건강 상

태가 좋을수록, 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 습득 정도가 높을

수록, 봉사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참여 의

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노년기의 자원 

봉사 활동은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대체

적으로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다. 

2. 생성감 

1) 생성감의 정의 

Erikson(1963)은 생애 발달 이론에서 생성감(generativity)

을 “다음 세대를 낳고 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

으로 정의하고, “다음 세대에게 책임감 있는 부모, 지원

자, 그리고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베푸는 돌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거시

적으로 확장한다면 책임감 있는 시민, 지역 사회에 공헌

하는 사람, 지도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또한 다음 세대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물, 사람, 그리

고 결과물을 창조하고 생산해 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는 생성감이 부모 역할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즉, 가르치거나 젊은이에게 조언을 해 주거나, 사회에 예

술적･과학적･정치적 기여를 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Erikson, 1963). 또한 성인은 노년기에는 생성감과 

정체감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하며, 성인 자녀를 둔 부

모, 조부모, 오랜 친구, 상담가, 충고자, 조언자로서의 역

할을 통해 노년기에 grand-generativity를 경험할 수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Erikson, Erikson, & Kinvick, 1994).  

Erikson(1963)의 생성감 개념을 확장, 수정한 Kotre(1984)

는 생성감을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생리-문화적 본능”이라

고 정의하고, 생성감의 차원을 유전자의 전수인 생물학적

(biological) 생성감,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어버이로서의

(parental) 생성감, 삶의 기술에 대한 전수인 기술적

(technical) 생성감, 체계로서의 사회･전통의 보존 및 발전을 

위한 문화적(cultural) 생성감으로 구체화하였다. McAdams

와 de St. Aubin(1992)은 개인의 자원을 생성감의 근원으

로 보고 이는 다음 세대의 유지와 진보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인 ‘문화적 요구’와 Erikson(1963)의 필요한 존

재로서의 욕구, Kotre(1984)의 상징적 불멸성에 대한 탐구

에서 착안한 ‘내적 욕구’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생

성감이 부모 역할 뿐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목적과 환경에

서의 일, 전문적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종교나 정치 등 조

직 참여, 지역 사회 활동, 우정, 심지어 여가 활동으로 표

현된다고 주장하였다(McAdams & de St. Aubin, 1992). 이

와 같이 생성감은 성인기 발달과 정신 건강, 안녕과 관련

되며, 이것이 발현되는 하나의 형태로 자원 봉사가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다. 

2) 생성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 연구

평균 연령 72.7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 

생활 만족도, 그리고 노년기의 생성감간 관계를 연구한 

Fisher(1995)는 생성감이 성공적인 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하였다. Keyes

와 Ryff(1998)는 생성감이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보고자 회귀 분석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

는 변인들을 파악하였다. 결과 생성감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촉진하여 가장 설명량이 큰 변인

으로 나타났다. de St. Aubin과 McAdams(1995)의 연구에

서는 생성감에 대한 관심이 생활 만족도, 행복, 자아 존중

감, 목표 안정성, 삶의 일관된 느낌, 신체적 안녕감과는 정

적 상관을, 그리고 우울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희, 김금

운, 한규식, 주리애, 2004)에서 생성감과 생활 만족도 사이

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

성감은 자신에 관해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고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판단하도록 작용하는 주요한 변인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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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의 지지

1) 사회적 지지에 관한 정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도움

과 원조를 규정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Kaplan, Cassel과 

Gore(1977)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 주고 사랑하며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

능성”을 사회적 지지라고 보고,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정

서, 동경, 이해, 수용 및 존중’과 같은 사회정서적 도움과 

‘충고, 정보, 가족의 도움 또는 업무의 책임, 재정적 원조’ 

등의 도구적 원조로 분류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과 구조적 속성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사회망의 구성

원을 통해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 관계

에 있어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라는 네 가지 하위 요인으

로 범주화하였다.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

공되며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 Huberman, 1983). 특히 Caplan(1982)은 

가족의 기능을 세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피드백 안내 체계이며, 신념과 가치의 원천이자 문제 해

결, 실질적인 서비스와 구체적인 도움의 근원, 휴식과 회

복의 안식처 제공, 행동의 준거와 통제 역할, 정체성의 원

천, 정서적 조절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가족

은 지지의 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

에서는 지지원을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기능적 측면

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도

록 한다. 

2)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심리적 안녕

감에 관한 선행 연구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적응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원 봉

사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에 관한 연구들도 동일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노인의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해 

한경혜(1999)는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활

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자랑스러워하는 등의 정서적 측

면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도구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주현과 

한경혜(2001)의 연구에서도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

은 가족의 지지를 최고 15점 중 평균 12.3점으로 상당히 

높게 지각하였다. 자원 봉사 노인과 사회적 지지, 삶의 만

족도간 관계를 살펴본 Aquino, Russell, Cutrona와 

Altmaier(1996)는 우울감 수준이 낮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하였

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자원 봉사 활동을 매개하여 삶

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자원 봉사 

활동과 가족의 지지는 긍정적인 관계임을 다수의 연구 결

과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원 봉사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200명(남:43명, 여:157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노인을 유의 표집하여 예비 조

사를 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한 Ryff(1989)

의 척도에서 응답상의 변별력이 떨어져 6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본 연구자가 노인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

였으며 면접 소요 시간은 평균 50분이었다. 서울시 종로

구와 송파구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섭외를 의

뢰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인들에게서 강남구에 있는 종합병원 등에서 봉사 활동

을 하는 노인을 소개받았다. 봉사 활동이 종료된 후 복지

관내 식당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관 또는 병원

에서 활동 중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활

동별로 정기적인 모임이 계획되어 있을 때 모임에 참석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일부 노인은 자택의 인근 장소에

서 면접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를 

거부하여 중단되었거나 해당 대상에 부적합한 경우, 그리

고 조사 내용이 부실하여 탈락된 6명을 제외한 뒤 총 200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생성감

McAdams와 de St. Aubin(1992)의 척도(Loyola Gener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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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를 이은희와 동료들(2004)이 요인 분석을 통해 재구

성한 생성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

회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말할 것 같다’ 등 6문항으

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4점)’ 중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

위는 6점부터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성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

수 Cronbach α는 .609였다.

2)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선행 연구

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연구자가 수정, 제작 

후 가족학 전문가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정서적 지지에 관한 문항은 ‘활동

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물어본다’ 등 4문항, 도구적 

지지에 관한 문항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

다’ 등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되

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8점부터 32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830이었다. 

3) 심리적 안녕감

자원 봉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1989)의 ‘심리적 긍정적 기능 척도(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 18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감,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 등 6개의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래 Ryff(1989)의 척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

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6점)’로 6점 척도이나 

예비 조사 결과 연구 대상이 6점 척도로 세분화하여 응답

하는 능력이 떨어져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 α는 .800이었다. 

4) 활동에 대한 만족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

우 불만족한다(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4점)’까지 4

점 척도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각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

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x
2 

검증을 하였다. 다음으로 자원 봉사 노인의 생성감, 활동

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도구적 지지 정도와 활동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봉사

를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는데, 이들

의 연령은 60세부터 최고 84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8.0세

였다(x2=31.930***). 응답자의 61.5%가 60대로 비중이 높기

는 했으나, 7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32.0%로 상당하였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68.5%)’가 가장 많았으며 

‘사별’은 26.5%로 나타났다(x2=10.511**). 종교는 ‘불교

(32.5%)’와 ‘천주교(31.0%)’가 많았으며, ‘없는 경우’는 

11.0%였다(x2=.614). 총 가계 소득은 ‘51～100만원(21.5%)’, 

‘151～200만원(20.5%)’의 순이었고(x2=10.536*), 본인이 지

각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65.0%, ‘어

려운 편이다’가 30.0%였다(x
2
=3.599). 건강 상태에 대해서

는 ‘좋은 편이다’와 ‘매우 좋은 편이다’가 83.5%로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2=2.265).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38.0%, ‘고등

학교 졸업’이 31.5%를 차지하였다(x
2=13.939**). 이전 직업

으로는 ‘전업 주부(42.5%)’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전문직(18.0%)’이 많았다. 주된 소득원은 ‘본인과 배우

자의 재산 소득(36.5%)’, ‘자녀가 주는 생활비(22.5%)’의 순

이었다. 현재 거주하는 형태는 ‘노인 부부만 사는 경우’가 

37.0%, ‘노인 부부와 미혼 자녀와 사는 경우’가 24.0%, ‘배

우자없이 본인과 미혼 자녀가 사는 경우’가 2.0%로 핵가족

의 비율이 63.0%였다. 그리고 ‘독거’ 노인은 19.5%를 차지

하였다. 자녀 수는 1명에서 6명까지로 ‘2명(35.5%)’, ‘3명

(33.5%)’, ‘4명(17.0%)’의 순으로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대상을 전국 노인(통계청, 2005)과 비교해 보

면, 전국 노인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이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참여 노인의 생성감과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7

󰠚󰠚󰠚󰠚󰠚󰠚󰠚󰠚󰠚󰠚󰠚󰠚󰠚󰠚󰠚󰠚󰠚󰠚󰠚󰠚󰠚󰠚󰠚󰠚󰠚󰠚󰠚󰠚󰠚󰠚󰠚󰠚󰠚󰠚󰠚󰠚󰠚󰠚󰠚󰠚󰠚󰠚󰠚󰠚󰠚󰠚󰠚󰠚󰠚󰠚󰠚󰠚󰠚󰠚󰠚󰠚󰠚󰠚󰠚󰠚󰠚󰠚󰠚󰠚󰠚󰠚󰠚󰠚󰠚󰠚󰠚󰠚󰠚󰠚󰠚󰠚󰠚󰠚󰠚󰠚󰠚󰠚󰠚󰠚󰠚󰠚󰠚󰠚󰠚󰠚󰠚󰠚󰠚󰠚󰠚󰠚󰠚󰠚󰠚󰠚󰠚󰠚󰠚󰠚󰠚󰠚󰠚󰠚󰠚󰠚󰠚󰠚󰠚󰠚󰠚󰠚󰠚󰠚󰠚󰠚󰠚󰠚󰠚󰠚󰠚󰠚󰠚󰠚󰠚󰠚󰠚󰠚󰠚󰠚󰠚󰠚

- 197 -

변인
전체(N=200)

빈도(%)

남(n=43)

빈도(%)

여(n=157)

빈도(%)

연령

60세 이상~64세 이하

65세 이상~69세 이하

70세 이상~74세 이하

75세 이상~79세 이하

80세 이상~84세 이하  

 

 81(40.5)

 42(21.0)

 36(18.0)

 28(14.0)

 13 (6.5) 

  4 (9.3)

  7(16.5)

  8(18.5)

 16(37.2)

  8(18.5)

 77(49.0)

 35(22.3)

 28(17.9)

 12 (7.6)

  5 (3.2)

배우자 유무

있음

없음(별거)

(이혼)

(사별)

 

137(68.5)

  4 (2.0)

  6 (3.0)

 53(26.5)

 38(88.4)

-

-

  5(11.6)

 99(63.1)

  4 (2.5)

  6 (3.8)

 48(30.6)

종교 유무

없음 

있음(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기타)

  

 22(11.0)

 47(23.5)

 65(32.5)

 62(31.0)

  2 (1.0)

  2 (1.0) 

 

  6(14.0)

 15(34.9)

 14(32.6)

  7(16.2)

  1 (2.3)

-

 

 16(10.2)

 32(20.4)

 51(32.5)

 55(35.0)

  1 (0.6)

  2 (1.3)

총 가계 소득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1~300만원

301만원 이상

기타

 32(16.0)

 43(21.5)

 13 (6.5)

 41(20.5)

 20(10.0)

 12 (6.0)

 31(15.5)

  8 (4.0) 

 13(30.2)

 12(27.9)  

-

  8(18.7)

  5(11.6)

-

  5(11.6)

- 

 19(12.1)

 31(19.7)

 13 (8.3)

 33(21.0)

 15 (9.6)

 12 (7.6)

 26(16.6)

  8 (5.1)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6 (3.0)

 60(30.0)

130(65.0)

  4 (2.0)

  4 (9.3)

 15(34.9)

 24(55.8)

-

  

  2 (1.3)

 45(28.7)

106(67.5)

  4 (2.5)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은 편이다

  

  4 (2.0)

 29(14.5)

151(75.5)

 16 (8.0) 

  1 (2.3)

  3 (7.0)

 36(83.7)

  3 (7.0)

 

  3 (1.9)

 26(16.6)

115(73.2)

 13 (8.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30(15.0)

 31(15.5)

 63(31.5)

 69(34.5)

  7 (3.5) 

  3 (7.0)

  5(11.6)

  9(20.9)

 20(46.5)

  6(14.0)

 

 27(17.2)

 26(16.6)

 54(34.4)

 49(31.2)

  1 (0.6)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상’의 비율이 각각 8.0%와 5.4%에 불과해 본 연구 대상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은 

전국 노인이 평균 112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 대

상은 ‘51만원～100만원’과 ‘151원～200만원’이 가장 많았

다. 세대 구성은 삼세대 이상 가구가 전국 평균은 30.8%

인데 반해 본 연구 대상은 15.5%로 반수에 불과했다. 종

합하면 본 연구의 대상이 교육이나 소득 수준면에서 일반 

노인보다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8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7권 2호 2008

󰠚󰠚󰠚󰠚󰠚󰠚󰠚󰠚󰠚󰠚󰠚󰠚󰠚󰠚󰠚󰠚󰠚󰠚󰠚󰠚󰠚󰠚󰠚󰠚󰠚󰠚󰠚󰠚󰠚󰠚󰠚󰠚󰠚󰠚󰠚󰠚󰠚󰠚󰠚󰠚󰠚󰠚󰠚󰠚󰠚󰠚󰠚󰠚󰠚󰠚󰠚󰠚󰠚󰠚󰠚󰠚󰠚󰠚󰠚󰠚󰠚󰠚󰠚󰠚󰠚󰠚󰠚󰠚󰠚󰠚󰠚󰠚󰠚󰠚󰠚󰠚󰠚󰠚󰠚󰠚󰠚󰠚󰠚󰠚󰠚󰠚󰠚󰠚󰠚󰠚󰠚󰠚󰠚󰠚󰠚󰠚󰠚󰠚󰠚󰠚󰠚󰠚󰠚󰠚󰠚󰠚󰠚󰠚󰠚󰠚󰠚󰠚󰠚󰠚󰠚󰠚󰠚󰠚󰠚󰠚󰠚󰠚󰠚󰠚󰠚󰠚󰠚󰠚󰠚󰠚󰠚󰠚󰠚󰠚󰠚󰠚

- 198 -

변인
전체(N=200)

빈도(%)

남(n=43)

빈도(%)

여(n=157)

빈도(%)

이전 직업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영업직

자영업

서비스직

농업

전업주부

기타

 

 36(18.0)

 12 (6.0)

 23(11.5)

  4 (2.0)

  4 (2.0)

  3 (1.5)

 24(12.0)

  2 (1.0)

  2 (1.0)

 85(42.5)

  5 (2.5)

  9(20.9)

 10(23.3)

  9(20.9)

  4 (9.3)

-

  1 (2.3)

  7(16.3)

-

  2 (4.7)

-

  1 (2.3)    

 

 27(17.3)

  2 (1.3)

 14 (8.9)

-

  4 (2.5)

  2 (1.3)

 17(10.8)

  2 (1.3)

-

 85(54.1)

  4 (2.5)

주 소득원

일해서 버는 돈

연금

퇴직금

부부의 재산 소득

자녀가 주는 생활비

기타

  

 33(16.5)

 32(16.0)

 12 (6.0)

 73(36.5)

 45(22.5)

  5 (2.5)

  1 (2.3)

  7(16.3)

  4 (9.3)

 16(37.2)

 13(30.2)

  2 (4.7)

 32(20.4)

 25(15.9)

  8 (5.2)

 57(36.3)

 32(20.4)

  3 (1.9)

거주 형태

독거

노인 내외만

결혼한 아들 내외

결혼한 딸 내외

본인+미혼 자녀

자식 이외 친척

노인 내외+미혼 자녀

기타

 

 39(19.5)

 74(37.0)

 24(12.0)

  7 (3.5)

  4 (2.0)

  2 (1.0)

 48(24.0)

  2 (1.0)

  3 (7.0)

 29(67.4)

  3 (7.0)

  3 (7.0)

-

-

  4 (9.3)

  1 (2.3)

 

 36(22.9)

 45(28.7)

 21(13.4)

  4 (2.5)

  4 (2.5)

  2 (1.3)

 44(28.0)

  1 (0.7)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3 (6.5)

 71(35.5)

 67(33.5)

 34(17.0)

 13 (6.5)

  2 (1.0)

  1 (2.3)

 13(30.2)

 12(27.9)

  9(20.9)

  6(14.1)

  2 (4.6)

 12 (7.6)

 58(36.9)

 55(35.0)

 25(15.8)

  7(63.7)

-

한편 이번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연구 대상 노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 봉사 활동의 특징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자원 봉

사 참여가 자발적인 선택이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99.0%

가 ‘본인이 희망해서’라고 답하였다. 참여하게 된 동기는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41.5%)’가 가장 많아 이

타주의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정보를 습득한 경로는 ‘복지 기관’과 ‘종교 기관’을 통해서

라는 응답이 각각 37.0%, 30.5%였으며, ‘친구 등 지인의 

소개’는 15.5%를 차지하였다. 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노인복지관내 식당 급식 관리(21.0%)’와 ‘노숙자 무료 급

식(21.0%)’이 가장 많았으며, ’노인복지관/병원 안내 또는 

접수 등 사무 보조(15.5%)‘, ‘탑골 공원 또는 청계천 환경 

정리(13.5%)’의 순이었다. 자원 봉사를 하는 장소는 정보 

습득원과 유사하게 ‘복지 기관'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 기관’은 16.5%로 그 다음이었다.

자원 봉사를 한 기간은 ‘2～4년 미만(25.0%)’, ‘4～5년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하의 비율이 61.5%로 

반수 이상이기는 하나, 11년 이상, 길게는 40년 동안 이 

활동에 참여한 노인도 14.5%로 상당하였다. 그리고 응답

자 중 다수가 복수 이상의 자원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들은 노년기 이전부터 활동에 참여하여 자원 봉사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횟수는 ‘1주일에 

2회(36.5%)’, ‘1주일에 1회(46.0%)’가, 1회 활동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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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빈도(%) 내용 빈도(%)

자발성 여부

원함

원하지 않음

198(99.0)

2 (1.0)

활동 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4년 미만

4~5년

6~8년

9~10년

11~20년

21~40년

20(10.0)

23(11.5)

50(25.0)

30(15.0)

26(13.0)

22(11.0)

23(11.5) 

6 (3.0)

참여 동기

남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사람들과 교류를 증대시키려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주위 사람의 권유로

기타

83(41.5)

39(19.5)

26(13.0)

13 (6.5)

13 (6.5)

12 (6.0)

7 (3.5)

6 (3.0)

1 (0.5)

참여 횟수

1주일에 2회

1주일에 1회

2주일에 1회

1개월에 1회

기타

73(36.5) 

92(46.0) 

5 (2.5)  

28(14.0) 

2 (1.0)

정보 제공원

복지 기관

종교 기관

친구 등 지인의 소개

TV, 신문 등 대중 매체

자녀의 소개

기타

74(37.0)

71(30.5) 

31(15.5) 

19 (9.5) 

3 (1.5) 

2 (1.0)

1회 활동 시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2 (1.0)

30(15.0)

38(19.0) 

54(27.0) 

44(22.0) 

32(16.0) 

활동 종류

노인복지관내 식당 급식 관리

노숙자 무료 급식

노인복지관/병원 안내․접수 사무 보조

탑골 공원 또는 청계천 환경 정리

병원내 의료용품 관리

양로원 말벗 도우미

외국어 번역

프로그램 도우미

시민단체(대한적십자사/시민연대/법률상담)

기타(구청 민원/물리치료실/반찬 봉사 등)

42(21.0)

42(21.0)

31(15.5)

27(13.5) 

3 (1.5)  

16 (8.0)   

14 (7.0)   

9 (4.5)   

9 (4.5)   

7 (3.5)

금전적 보상

없음

있음

199(99.5)  

1 (0.5)

활동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6 (3.0)

10 (5.0)

148(74.0)

36(18.0)

개선 부분

금전적인 보상이 더 많아졌으면 

맡은 일이 보다 다양해졌으면

사교적인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있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맡은 일이 보다 쉬워졌으면

없음

16 (8.0)

46(23.0)

19 (9.5)

20(10.0)

50(25.0)

4 (2.0)

45(22.5)

활동 장소

복지 기관 

종교 단체

시민 단체

문화 예술 단체

의료 기관 

행정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개인

98(49.0)

27(13.5)  

9 (4.5)  

27(13.5) 

33(16.5)   

4 (2.0)

2 (1.0)

향후 활동 여부

계속 할 것이다

그만 둘 것이다

198(99.0)

2 (1.0)

<표 2> 자원 봉사 활동의 특징 (N=200)

시간은 ‘3～4시간(27.0%)’과 ‘4～5시간(22.0%)’이 가장 많

았다. 자원 봉사 기관에 따라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일정이 

계획되어 주로 당번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이 정기적

으로 큰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 봉

사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노인은 한 명이었는데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없다’고 답하

였고, 활동 기관에 따라 점심 식사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74.0%)’와 ‘매우 만족

한다(18.0%)’가 92.0%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불만

이 많은 참여자는 이미 활동을 그만 두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25.0%)’, ‘맡은 일이 보

다 다양해졌으면(23.0%)’의 순으로 단순반복적인 활동에서 

탈피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활동에 대한 



10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7권 2호 2008

󰠚󰠚󰠚󰠚󰠚󰠚󰠚󰠚󰠚󰠚󰠚󰠚󰠚󰠚󰠚󰠚󰠚󰠚󰠚󰠚󰠚󰠚󰠚󰠚󰠚󰠚󰠚󰠚󰠚󰠚󰠚󰠚󰠚󰠚󰠚󰠚󰠚󰠚󰠚󰠚󰠚󰠚󰠚󰠚󰠚󰠚󰠚󰠚󰠚󰠚󰠚󰠚󰠚󰠚󰠚󰠚󰠚󰠚󰠚󰠚󰠚󰠚󰠚󰠚󰠚󰠚󰠚󰠚󰠚󰠚󰠚󰠚󰠚󰠚󰠚󰠚󰠚󰠚󰠚󰠚󰠚󰠚󰠚󰠚󰠚󰠚󰠚󰠚󰠚󰠚󰠚󰠚󰠚󰠚󰠚󰠚󰠚󰠚󰠚󰠚󰠚󰠚󰠚󰠚󰠚󰠚󰠚󰠚󰠚󰠚󰠚󰠚󰠚󰠚󰠚󰠚󰠚󰠚󰠚󰠚󰠚󰠚󰠚󰠚󰠚󰠚󰠚󰠚󰠚󰠚󰠚󰠚󰠚󰠚󰠚󰠚

- 200 -

변인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

자아 수용

환경에 대한 지배감

 3~12점

 3~12점

 3~12점

 3~12점

 3~12점

 3~12점

 8.53

 8.53

 7.81

 8.43

 7.80

 8.66

1.31

1.71

1.16

1.20

1.39

1.00

심리적 안녕감 18~72점 49.76 5.40

<표 3> 자원 봉사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N=200) 

변인 r

자원 봉사 노인의 생성감 .490***

활동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 .283***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적 지지 정도 .351***

*** p<.001 

<표 4> 노인의 생성감 및 가족의 지지 정도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N=200)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인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없

음(22.5%)‘도 상당하였다. 향후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대

해 응답자의 99.0%가 ‘계속 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활

성화 방안에 관하여는 ‘자원 봉사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활동 제공(27.0%)‘, ’자원 봉사자의 투철한 봉사 의식과 책

임감(24.0%)‘, ’자원 봉사 활동의 홍보(22.0%)‘, ’체계적인 

자원 봉사 활동 훈련(12.0%)‘, ’자원 봉사자에 대한 신분 

보장과 사고 대책(12.0%)‘, ’자원 봉사 활동을 총괄하는 법

과 조직(3.0%)‘의 순으로 조사되어, 난이도가 다양한 활동

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1. 자원 봉사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

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의 심리적 안녕감은 49.8점으로 가능한 점

수 범위(18～72점)를 고려해 볼 때,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

에 대한 지배감(M=8.66)' 영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자율성(M=8.53)‘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M=8.53)‘ 영역

으로 나타났다. Ryff와 Keyes(1995)는 ‘환경에 대한 지배

감'과 ’자율성‘ 영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증

가되는 반면, ’인생의 목표‘와 ’개인적 성장‘ 영역은 감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환경

에 대한 지배감'과 ’자율성‘ 영역이 하위 영역 중 가장 높

아 이들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2. 자원 봉사 노인의 생성감 및 가족의 지지 정도와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원 봉사 노인의 생성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와 자원 봉사 노

인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

률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자원 봉사 노인의 생성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는 r=.490으로(p<.001),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

다. 즉, 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의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도 높았다. 생성감에 관한 연구(이은

희, 김금운, 한규식, 주리애, 2004)에서 생성감과 삶의 질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한편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정서

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정서적 

지지 정도와 도구적 지지 정도는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에서 각각 r=.283(p<.001), r=.351(p<.001)이었다. 다시 말하

면 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참

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

구적 지지 역시 가족으로부터 많이 받을수록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자원 봉사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에 앞서 회귀 분석에 적합한 모

형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

여 독립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다. 이 중 가장 높

은 상관 계수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r=.629***) 다소 높았으나 지지의 세분화된 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모두 투입하였으며, 그 외 나머

지 계수는 분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부

록 1>). Eigen 값과 Durbin-Watson 계수는 각각 14.058, 

1.594였는데 Eigen 값이 15이하이고, Durbin-Watson 계수

가 2에 근접하여 회귀 분석에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 2단계에서

는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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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성

연령

배우자 유무(0=없음, 1=있음)

종교 유무(0=없음, 1=있음)

총 가계 소득

주관적 경제 상태

건강 상태

교육 수준

-.325***

 .147

 .011

 .010

 .094

 .000

 .101

-.354***

-.277**

 .113

 .035

-.001

 .066

 .000

 .109

-.350***

-.146

 .051

-.003

-.046

 .052

-.055

 .057

-.256***

활동 기간

참여 횟수

1회 활동 시간

활동에 대한 만족도

-.027

-.152*

-.018

 .094

-.038

-.106**

-.024

 .075

노인의 생성감

가족의 정서적 지지 정도

가족의 도구적 지지 정도

 .361***

 .013

 .167*

△R²

R²

F

 .22***

6.66***

 .3***

 .25

5.17***

 .17***

 .42

8.73***

* p<.05,   ** p<.01,   *** p<.001

<표 5> 자원 봉사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N=200)

금전적인 보상 변인은 응답자가 한 명에 불과하여 제외하

였다. 마지막 제 3단계에서는 노인의 생성감과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를 투입하였으며, 이에 대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 분석 결과, 자원 봉사를 하는 남녀 노인들의 심리

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22%였다

(p<.001). 이 중, 성(β=-.325, p<.001)과 교육 수준(β=-.354, 

p<.001)이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남성인 경우, 교육 수

준이 낮을수록,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제 2단계

에서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변인이 첨가됨으로써 3%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p<.001), 전체적으로는 25%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성(β=-.277, p<.01)과 교육 수준(β

=-.350, p<.001)은 여전히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참여 횟수(β=-.152, p<.05)는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노인이

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빈번할

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제 3단계에서는 개인의 내적, 외적 변인이 첨가

됨으로써 17%의 변량이 추가로 설명되었으며(p<.001), 남

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42%를 설명하였다. 

교육 수준(β=-.256, p<.001)과 참여 횟수(β=-.106, p<.01)는 

계속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노인의 생성

감(β=.361, p<.001)과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적 지지 정

도(β=.167, p<.05)는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노인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참여 노인의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도구

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원 봉사를 하는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결론

노년기의 주요 생애 사건들은 퇴직이나 사별 등 사회

적, 관계적 역할로부터의 퇴조를 의미한다. 활동 이론 옹

호자들은 노인의 생활 만족과 안녕감이 사회적 상호 작용

을 유지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창조하면 사회적 역할로부터 분리된 노

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주장

한다(Havighurst & Alberecht, 1953). 이에 자원 봉사 활

동이 노년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사회적 활동으로 판단되

어 본 연구는 자원 봉사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해 살

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첫째, 자원 봉사를 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가능

한 점수 범위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한국노동

연구원(2004)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퇴직 연

령은 54.1세로, 극빈층의 경우 재취업이 불가피하지만 재

취업 대신 자원 봉사를 선택한 노인은 자기 계발과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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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우선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경우 생

계 부양자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작업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으로 외부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남성 노인의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 양육과 진수를 마친 여성 노인

은 빈 둥우리 시기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일상의 공허함이 

자원 봉사를 통해 경감될 수 있고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

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어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 중에서 ‘환경에 대한 지배

감', ’자율성‘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의 점수가 높

았는데 다른 활동에 비해 자원 봉사 활동의 난이도나 강

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지배감'과 ’자율성‘ 영역이 높았던 것

일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도 대인간 

상호 작용이 많은 자원 봉사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타인

에게 수용되고 집단감과 소속감을 느껴서 높은 점수를 보

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자율성‘ 영

역이, 여성 노인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영역이 가장 

높았는데, 남성 자원 봉사자들은 주로 외국어 번역이나 

법률 상담 등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활동들을 수

행하는 경향이 있어 자율성을 높게 지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성 노인은 주로 급식이나 병원 잡무와 관련

된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는 노인들이 집단으로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인 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

는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둘째, 자원 봉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

인들은 참여 노인의 교육 수준, 자원 봉사 활동 참여 빈

도, 노인의 생성감 수준, 그리고 활동에 대한 가족의 도구

적 지지 정도였다. 즉, 노인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봉

사 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노인의 생성감 수준이 높을

수록, 활동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

을수록, 자원 봉사를 하는 남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그리고 이 변인들 중에서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

장 큰 변인은 참여 노인의 생성감 수준이었다. 이는 

Keyes와 Ryff(199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생성감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개

인의 내적 동기로 상당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Erikson, Erikson과 Kinvick(1994)이 노년기에는 grand- 

generativity를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처럼 생성감은 

중년 이후 노년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중년기의 생성감이 자녀 양육에 우선적으

로 할애되었다면, 노년기의 생성감은 자신의 혈족 이외에 

타인이나 지역 사회로 확장하여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유․무형의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

의 존재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구현되기에 자

원 봉사 활동이 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을 도

움으로써 내가 필요하고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유대를 통해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수

용된다고 지각하게 된다. 그리고 봉사 활동은 자신의 고

유한 지식과 지혜를 후대에까지 전달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의 하나는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교육 수준 변인으로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기남, 2004)에서는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자원 봉사를 하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안녕감을 설명

하는 이론 중 하나인 ‘상향 對 하향적 접근(Bottom-up vs. 

Top- down Theory)’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향적 접근이란 행복한 삶은 행복한 순간에 대한 경

험의 축적에 의한 것이며, 하향적 접근은 개인의 긍정적

인 신념 덕분에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객관적 의

미에서 행복의 요소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향적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생

활에서 긍정적인 사건이 축적될 때 밝은 기질과 낙천적인 

전망을 한다고 주장한다(Diener, 1984). 반면 하향적 접근

에서는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아

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자

신의 삶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이 객

관적으로 우등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평

가절하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본인의 기대 수

준이 그다지 높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남에게 뭔가 도움

을 주었다는 사실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즉, 타인과

의 비교를 통해 인지적 평가가 변화될 가능성이다. 면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 여건이 다

른 노인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 노

인의 개인적인 성향이 본래 낙천적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노인이 자신보다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박탈감보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상황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Usui, Keil, & Durig, 1985), 심리적인 안녕감을 높게 유

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인성적인 성향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인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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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음으로 가족의 지지 중 도구적 지지만이 자원 봉사 

참여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Kahn과 

Antonucci(1980)는 가족의 지지가 안녕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가족은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제공하는 근원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는 동안 다수의 대인 관

계를 형성, 유지하지만 노년기의 가족 관계는 가장 친밀

한 동시에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사

회적 관계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봉사자들은 

지지 제공의 구조적 측면에서 가족이외에 또 다른 지지원

들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봉사 활동 중 하나였던 

‘말벗 도우미’ 활동은 노인이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

혜자가 될 수 있어서 노인들의 정서적 지지원으로 역할할 

수도 있다. 또한 자원 봉사 활동은 단체로 활동하거나 활

동 평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정례화되어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에게는 가족만이 유일한 지지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다 보니 활동시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해 준다던지 정보를 주는 등의 도구

적인 지지가 이들에게는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

적 지지가 설명 변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

과는 한경혜(1999)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끝으로 봉사 활동에 자주 참여할수록, 안녕감에도 긍정

적이었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

기로 결정한 것에서처럼 타의가 아닌 본인의 자유 의지로 

선택하였고,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

에 참여 빈도가 안녕감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

다. 활동 기간이 최장 40년에 이른다는 응답자도 있어서 

자원 봉사가 이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속 이론(Atchley, 1971)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노년기 이전부터 수행하여 온 역할을 계속

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 유형을 지켜나감으로써 자

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더욱이 퇴직 이후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

하는 남성의 경우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 유사하게 매일 

계획된 일정이 심적인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   

흔히 자원 봉사는 경제적인 여유나 재능이 있는 특수

한 소수 계층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

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봉사 활

동의 수준을 노인의 연령이나 경력, 학력 수준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를 다양화하여 개발한다면 더 많은 

노인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의 바램도 일부 공존하였는데 임금 노동과 봉사 활동

의 결합을 노년기의 이상적인 활동으로 규정한 UN의 제

안처럼 약간의 금전적인 지원을 수반한다면 노인들의 참

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과 제언으로는 조사 대상이 수도권 거주자에 한정되어 일

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 봉사 참여 전과 후의 

안녕감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단기 종단 연구를 실시

한다면 적응상의 변화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노년기 자원 봉사에 관

한 연구들은 참여 동인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점이 있었

던 바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표적인 개념으로 생성감을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참여 기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

집하였고 이와 더불어 점차 약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

히 가장 친밀한 지지원인 가족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았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자원 봉사 참여 노인, 생성감, 가족 지지, 심

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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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성 1.000 -.421*** -.174**  .055  .202**  .180*** -.040 -.216**  .199**  .277***  .179**  .000 -.222** -.198** -.256**

 (2)연령 1.000 -.323*** -.042 -.327*** -.136* -.140* -.056 -.062 -.266*** -.214**  .087  .214**  .067  .052

 (3)배우자 유무 1.000  .106  .344***  .093  .174**  .217**  .127*  .115  .050  .037  .027  .158*  .212**

 (4)종교 유무 1000  .091***  .018  .024  .074  .050  .042 -.077  .131*  .02  .087  .171**

 (5)총 가계 소득 1.000  .397***  .152*  .364***  .153*  .072  .167  .160 -.049 -.0033  .019

 (6)경제 상태 1.000  .234***  .137*  .162*  .051  .138  .090  .062 -.003  .079

 (7)건강 상태 1.000  .068  .145  .079  .085  .075  .156*  .042  .070

 (8)교육 수준 1.000  .022* -.010  .070  .097 -.067 -.052 -.089

 (9)활동 기간 1.000  .043  .107  .047  .008 -.041  .031

(10)참여 횟수 1.000  .046 -.079 -.077  .012 -.021

(11)1회 활동시간 1.000 -.031 -.015 -.123* -.103

(12)활동 만족도 1.000  .045  .104  .095

(13)생성감 1.000  .309***  .311***

(14)정서적 지지 1.000  .629***

(15)도구적 지지 1.000

* p<.05, ** p<.01, *** p<.001

<부록 1> 독립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 계수


